
(1 / 2)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0 년 11 월 29 일 “아브라함 이야기(12) 그런 줄 알면서도 믿은 생명”(창 21:31-34)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의 정의와 특징을 간단히 말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으로부터 단세포의 생명에 이르는 모든 생명은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력이 있고, 생명의 

힘의 기원을 생각하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면서 인간에게는 더 깊은 의미의 생명을 

말해줍니다. 약속의 생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생명의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브라함이 얻은 약속의 생명 

사람의 생명에서 육신적, 정신적, 영적 요소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명의 

한계를 말할 때 육신에 한정됩니다. 제한된 생명의 기간, 늙으면 생명 생산이 불가능함, 육신의 

건강이 삶의 질을 좌우함, 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한계를 고려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75 세라도 나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한계를 

훨씬 넘어선 100 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하였고,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 

엘리에셀(15 장)이나 이스마엘(18 장)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한계를 전제한 

계획이었는데, 이 전제가 깨졌습니다. 사람이 늙어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초월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보았을 때, 그는 생명의 

기원과 신비를 보았으며, 이삭의 생명이 약속을 통해서 주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2] 생명의 역사는 창조의 회복 

아브라함은 100 세에 얻은 이삭을 상속자로 지명하면서 큰 만족과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자신은 그 뜻 안으로 들어섰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되면 내적인 안정과 평안을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쉽게 내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힘이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의미를 

담은 삶을 기념했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고 예배한 것입니다. 에셀 나무는 생명이 길고, 큰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삭을 낳고 주변과 화평조약을 맺으면서 그 땅에 정착하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 사건은 창조를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창조 전,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낳는 출생 체계의 질서와 기능을 잃은 

혼돈과 공허와 같은 상태 속에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낳은 것은 성경의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창조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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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롬 4:17-22 을 보면 “... 그는 나이가 백 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믿은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깨지고, 또 깨져서 회복 불능인 줄 알면서도, 

중독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음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잘못을 품고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도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좌절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현실이 이런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약속된 새로운 생명 차원이 열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창조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창조의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취로 들어와 새생명의 세계를 아브라함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깨짐과 바닥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있을 것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창조 회복의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도 아들 주실 것을 믿은 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롬 4:17-22 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을 볼 때, 나의 지금 현실 속에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새 차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